
- 1 -

보도자료

수2010. 9.29.( )

년 월 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9 29 ( ) .

문의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 팀장( 750-2750)☎
네트워크정보보호팀 구교영 사무관( 750-2755) eaglefree@kcc.go.kr☎

방통위 사이버 대피소 개소, DDoS『 』

공격으로부터영세중소기업및비영리단체등이운영하는- DDoS

웹사이트서비스보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공격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 DDoS 정보

보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삼동 내에 사이버 대피소KT IDC DDoS『 』를
설치하고 월 일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9 28 .

이번에 개소한 사이버 대피소는 공격에 대한 자체 방어‘DDoS ’ DDoS

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응장비를 통해DDoS

피해대상 업체의 웹사이트를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서비스이다.

소규모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공격에 대한 적DDoS

절한 대응을 위해서 고가의 대응장비를 구입하거나 유료서비스를DDoS ,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동안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DDoS .

따라서 정부에서는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DDoS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업체의,

웹서비스를 보호하고 나아가 인터넷망을 통해 타 부문으로의 피해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큰.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유료서비스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정보보호시장의 활성화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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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피소의 방어 가용량은 총 로 구축되었으며DDoS 40Gbps ,

공격 규모에 따라 동시에 여개 업체 및 단체에 방어 서비스DDoS 40~100

를 제공할 수 있다 가용량을 초과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와 공. DDoS ISP

조하여 인터넷연동망 구간에서 직접 차단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그동안“

DDoS 공격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공격DDoS 예방 서비스를 정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 향후, “ 민간부문의

해당서비스 시장이 확대된다면 영세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들은 DDoS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또는 장애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을 받아DDoS 사이버 대피소를 이용하고자DDoS 하는 영세 중소

사업자 및 비영리단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신청서를(KISA) 제출하면

서비스이용 적격심사를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

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해 두면 보다 신속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피소 서비스에 대한 상세정보 및 이용문의는 국번‘DDoS ’

없이 시간 정보보호 무료 상담센터 로 연락하면 관련 내용을‘ 118(24 )'☎
안내받을 수 있다 끝. .


